
 

 

 

제3강 치유서사의 인근영역(예술치료) 

 (참고 텍스트) 

◎ 오이겐 드레버만<손 없는 처녀> 

◎ 조원규<80그루 나무들의 추억> 

 

1교시-1 / 2주차 리뷰: 치유서사의 실례 중 예술창작을 통한 방법 

2) 나쁜 환상(어두운 환상) 

멜라니 클라인은 인간 자체를 비합리적인 경향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 사람은 ‘편집 분열적 포

지션’과 ‘우울 포지션’ 사이를 왕래하며 평생을 산다고 한다. 정신분석은 유아기 때의 경험에서 찾

을 수 있다. 멜라닌 클라인은 나쁜 환상이 유아기 대상관계에서 발견되는 박해의 환상이 그대로 

‘박해’ 혹은 ‘멸절’ 등으로 ‘과장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한다.  

융은 이런 나쁜 환상을 ‘무의식의 경고’라고 보았다.  

3) 치료 종결 지점  성숙한 환멸로  

 욕망의 대상에서 욕망 자체로 시선을 돌리고, 스스로 의지가 있음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결핍

의 장소를 외부에서 구하지 않게 된다. 이제 내담자는 상담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성을 자각

하게 된다. ‘환멸’을 ‘긍정적인 이별의 장소’로 받아들인다.  

보편성은 없지만, 무상함(바니타스)은 바로크적 감정으로 치유서사가 구현할 수 있는 치유의 방

향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의 경우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환멸을 파괴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효과가 있다. 이처럼 저마다의 방법을 만들 수도 있다.  

 

1교시-2 / 예술치료의 구체적 갈래 - 신체적 감각으로 돌아보는 서사의 치유성  

1. 오센틱 무브먼트(authentic movement) 

※ 이 파일은 2014년 9월 오프라인 인문·숲 <조원규-치유하는 글쓰기의 모색> 리뷰어 오베르

(lecinq4) 님께서 작성해주신 강의노트입니다. 온라인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수

강생분들을 위해 꼼꼼한 강의노트를 제공해주신 오베르(lecinq4)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센틱 무브먼트는 몸을 매개로 한 비언어적 내러티브 창작이다. 언어와 의식의 볼륨을 소거하

고, 몸이 하고 싶은 동작을 한다. 서사적인 감각은 없다. 진정함, 참됨의 지향을 경험한다. 

1) 무버(mover): 동작을 한다.  

2) 위트니스(witness); 무버의 동작을 바라본다. 

1)과 2)가 역할을 교대하며 진행하고, 동작과 관찰이 끝난 후 대화를 통해 자유롭게 해석된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는 없으며, 즐거운 이해로 공유한다. 무의식, 전의식에 있던 충동을 꺼내어 

서사의 층위로 끌어올려서 ‘통합’을 한다.  

“(신체)  (언어)  (감정)”을 통해서 치유서사창작의 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2교시 예술치료의 구체적 갈래 - 말, 연극, 밝은 전이, 미술 

2. 오센틱 워드(authentic words) 

오센틱 무브먼트의 ‘동작’ 대신, ‘말’로 하는 연극이다. 이것 또한 서사를 의식하지 않고, 파편적

이며, 충동적이다.  

1) 텔러(teller): 이야기하는 사람 

2) 리슨어(listener): 귀 기울여 듣는 사람 

1)과 2)가 같이 감당하면서 이끌어 간다. 바로 ‘지금’ 내 안에 흘러가는 말을 “ “인용부호 안에 

넣고 탐색한다. 사이코드라마의 전 단계다. 현실충격에서 해방된 표현의 유희가 나타나므로 낯설

지만, 음미한다. 리슨어는 자기의 연상과 지금(오늘)의 영향을 받으며, 반응을 보인다. 현재와 감정

을 중요시한다.  

3. 사이코드라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이성, 언어, 분석, 과거’를 중시하는데, 모든 예술치료는 ‘현재, 행동, 감

정’을 중요시한다.  

사이코드라마의 창안자는 J. Moreno이다. 사이코드라마는, 

‘억압, 슬픔, 분노’를 꺼내어, 카타르시스를 주고, 상황을 통찰한다.  

1) 역할교대 기법: 역할을 바꾸어 상황을 경험한다. 

2) 보조자 기법: 관념적으로, 내면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을 실제 신체적인 상황으로 경험하게 한



다.  

3) 이중자아 기법: 살아가면서 대면하도록 요구하는 입장 이면에 있는 자아를 나타나게 한다.  

4) 타임머신 기법: 미래를 상상해보며, 극화된 장면 속에서 벗어남을 느낀다.  

5) 나누기 기법: 서로의 눈을 봐주면서, 도덕적으로 단죄받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하며, 인간으로

서 수용하게 해준다. 

4. 밝은 전이의 필요성 

이야기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더 덧붙일 수는 있다. 어두운 전이를 부정하지 않고, 밝

은 전이를 끌어온다. 덧붙이며, 변형한다.  

5. 미술치료적 개입의 주안점 9가지 

1) 정신분석은 자유연상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표현되고 

나면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분석적이고, 심오하고, 철학적이다. 매

끈한 봉합보다는 진실과 진리의 노출을 지향한다.  

2) 자아심리학에서는 사회질서와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사회, 기존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유

도되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통제력을 돕지만, 독성의 감정과 충동을 ‘중화’ 

시키고, 승화를 지향한다.  

3) ‘초상화’에서는 인간관계의 표현이 드러나는데, 타인, 세계에 대한 대상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4) 융학파는 ‘도덕적, 윤리적 선택, 사회에의 순응’을 넘어서 있다. 나의 개성화 서사의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납득할 수 있다.’라는 지점으로 이끌어 준다. 정신분석과 입장이 같다. 나의 자존

감, 인격, 자율성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5) 다음과 같은 게슈탈트 순환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고, 평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전경화(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그것의 표현 

에너지 끓어옴 행동 상황 타계 상황 해결 후경화(해소) 

6) 현재의 나와 사회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이 있다. 

7) 밀턴 에릭슨은 최면요법을 통해, 무의식이 담긴 은유적 표현, 은유적 해결을 추구한다.  

8) 실존철학을 예술치료에 끌어들여 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때의 존재 경험을 유도한다. 

‘함께한다’는 고유한 시간 체험과, ‘표현한다’는 능동성과 기획 의지를 지지한다.  



9) 논평, 분석이 없는 집단공유를 지향하고, 긴장 없이 삶이라는 커다란 흐름에 대한 영적 각성

을 하는 초월적 치료가 있다.  


